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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질환 환자의 응급실 내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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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Analysis of Emergency Patients with Otolaryngological Diseases 
 

Seon Tae Park, MD and Kwang Sun Lee,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    ABSTRACT    ----  
Background and Objectiv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data of the distribution of emer-
gent ENT patients to prepare proper and prompt management in the emergency room. Materials and Method：A 
total of 2,376 medical records of otolaryngologic patients who visited emergency room (ER), from Feb. 
1995 to Dec. 1996, were reviewed. Results：A total of 97,388 patients visited ER and the otolaryngologic 
patients were 2,376 (2.44%). The ratio of male to female was 55：45 and 0-9 year-old age group was the most 
frequent. The most common disease was the inflammatory disease of the ear (40%) and 92% was acute otitis 
media. Next most common diseases were inflammatory disease of the head and neck (11%), epistaxis (11%), 
foreign body (10%), vertigo (9%), and trauma (7%) in order. Acute pharyngotonsillitis was the most common 
inflammatory disease in head and neck (70%). In the trauma, the most common site was the ear (68%) and a 
Q-tip like stick trauma was the most common (41%). Frequent material of the foreign body was fish bone and 
the sites were pharynx and larynx (36%). In vertigo patients,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66%) was 
the most frequent one. The admission rate from ER was 3.1% and 15% of total admission patients was the 
peritonsillar abscess. ((((J Clinical Otolaryngol 1999;10:71-75)))) 
 
KEY WORDS：Emergency patients·Otolaryngologic diseases. 
 

 

 

서     론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응급 처치를 요하는 질환으로는 

크게 호흡곤란, 기도 및 식도 이물, 비출혈, 두경부 외

상, 이(耳)질환, 두경부 감염 및 염증, 부식증 등이 있다. 

이러한 이비인후과적 응급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처치는 환자의 불편을 경감시

키고 더 나아가 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보존시킬 수도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각 병원별 또는 지역

별로 흔한 이비인후과적 응급 질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질환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 및 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저자들은 정규 진료시간 외에 본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이비인후과 환자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비

인후과 응급 질환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응급환

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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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총 97,388명 중에서 이

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환자 2,376명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의 후향적 분석을 통하여 계절 및 요일별, 질환별로 

분류하였고, 질환은 각각의 세분화된 진단, 원인 및 발생 

부위, 처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결     과 
 

발생 빈도 

 

성별, 연령별 분포 

1995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만 2년간 본원 

응급실로 내원한 총 환자 97,388명 중 이비인후과 진

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2,376명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였다. 남녀비는 1,300명 대 1,076명으로 약 1. 

2：1이었으며 남자에서 약간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 연

령별 분포를 보면 0∼9세의 연령군에서 1,067명(45%)

으로 거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10대 255명(11%), 20대 234명(10%), 40대 223명

(9%), 30대 218명(9%) 등의 순이었다. 남녀 각각의 

연령별 분포도 전체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

였다(Fig. 1). 

 

월별 분포 

월별로는 6월이 254명(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어서 4월 252명(11%), 5월 226명(10%), 10월 219

명(9%), 9월 216명(9%)의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달

은 1월로 144명(6%)을 차지하였다. 계절별로 분류하

여 보면 봄(3, 4, 5월)이 661명(27.8%)으로 가장 많

았고, 가을(9, 10, 11월) 618명(26.0%), 여름(6, 7, 8

월) 606명(25.5%), 겨울(12, 1, 2월) 491명(20.7%)

의 빈도를 보여 봄, 가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봄, 여름, 가을의 계절적 빈도는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겨울만 다른 계절에 비해 조금 

적은 양상을 보였다. 

 

요일별 분포 

요일별로는 일요일이 618명(26%)으로 가장 많았고, 

토요일 415명(17%), 금요일 318명(13%)의 순이었으

며, 수요일이 247명(10%)으로 가장 적었다. 주말인 일

요일과 토요일을 합한 비율이 43%로서 절반 가까이 차

지하였으며, 나머지 평일 사이에서는 요일별 차이가 크

지 않았다. 

 

질병별 분포 

응급실에 내원한 이비인후과 환자들의 질병별 분포를 

보면 염증성 이(耳)질환이 953명(40%)으로 다른 질환

군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두경

부의 염증성 질환이 267명(11%), 비출혈 266명(11%), 

이물 230명(10%), 현기 217명(9%), 외상 177명(7%), 

수술후 출혈 27명(1%)의 순서를 보였다. 

그 외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도 127명(5%)이 있었는

데 여기에는 인두암, 후두암, 설암, 구강암 등으로 이비

인후과 외래로 추적 관찰 중 병변에서의 출혈, 동통, 호

흡곤란 등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 벨 마비

Fig. 1. Age/Sex distribution. 0-9 year-old age group is
the most frequent gorup. 

Fig. 2. Disease group distribution. The most common di-
sease is the inflammatory disease of the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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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s palsy), 이구전색(impacted cerumen), 급성 부

비동염, 측두하악관절통(temporomandibular joint pain), 

수술후 동통, 안면부 화상, 후두 폴립, 누낭염(dacry-

ocystitis) 등이 포함되었다. 또 이비인후과적인 뚜렷한 

병변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112명(5%)에서 관찰되었

는데 여기에는 주로 생선 가시 등에 의한 이물감을 주소

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이학적 검사 및 내시경 검사

상 이물이나 점막 손상 등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환자

들, 각혈이나 원인 불명의 발열 등의 이비인후과적 평가

를 위해 타과에서 의뢰되었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

지 못한 환자들이 포함되었다(Fig. 2). 

 

염증성 이질환 

염증성 이(耳)질환에서는 소아에서의 급성 중이염이 

881명(92%)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

로 급성 외이도염 26명(3%), 만성 중이염 23명(3%), 

고막염 7명(1%), 이절 5명(1%), 귀대상포진 2명(0.5%) 

등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에서는 삼출성 중이

염에 급성 염증이 병발된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염증성 두경부 질환 

두경부에 생긴 염증성 질환으로는 급성 인두편도염이 

188명(7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만성 인두편도

염 17명(6%), 급성 타액선염 16명(6%), 편도주위농

양 14명(5%), 급성 후두개염 8명(3%), 심경부 감염 6

명(2%), 상기도 감염 6명(2%)의 순이었다. 기타에 해

당되는 경우로는 갑상설관낭종(thyroglossal duct cyst)

의 감염, 포진성 구협염(herpangina), 구강 궤양 등이 

포함되었다. 

 

비출혈 

비출혈이 생긴 부위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비출혈이 206

명(78%), 후비출혈이 9명(3%)이고, 급성 다량 출혈이 

있거나 이미 출혈이 멎어 명백한 출혈 부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30명(19%)였다. 

비출혈의 치료로는 전비출혈의 경우 전비공팩킹을 한 

경우가 78명(2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소작술(el-

ectrocautery)을 시행한 경우가 71명(27%), Albothyl 

(policresulen solution)을 사용하여 화학적 소작술(ch-

emical cautery)을 시행한 경우가 31명(12%)이었고, 

비중격전하방정맥총 (Kiesselbach's plexus)에서의 출

혈 흔적은 있으나 진찰 당시에 출혈이 없는 경우에 출

혈 흔적 부위에 테라마이신 항생제 연고만 발라주고 관

찰했던 경우가 26명(10%)이었다. 후비출혈의 경우 모

두 비강후부팩킹을 시행하였다. 명백한 출혈 부위를 확

인하지 못한 경우에서는 급성의 다량 출혈이 있는 환자

에서는 일단 팩킹을 시행하였고, 이미 출혈이 멎어 출혈 

부위를 확인하지 못한 환자에서는 비강점막의 전반에 걸

쳐 연고를 발라주고 관찰하였다. 

 

현기증 

응급실로 내원한 현기 환자 중 말초성현기증이 의심

되는 환자들을 진단적 인상별로 보면 양성발작성체위성

현기(benign paroxismal positional vertigo)가 143명

(66%)으로 가장 많았고, 전정신경염(vestibular neu-

ronitis) 33명(15%), 메니에르병(Meniere’s disease) 

29명(13%), 돌발성 난청 8명(4%)의 순이었다. 

 

이  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의 이물을 부위별로 살펴보면 인

후두가 83명(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이

도 73명(32%), 비강 54명(23%), 식도 17명(7%), 기

관 및 기관지 2명(1%)의 순이었고 위의 이물로 확인된 

경우도 1례 있었다. 

이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생선 가시가 90명(39%), 

플라스틱 장난감 47명(20%), 곤충 35명(15%), 동전 

9명(4%), 콩류 5명(2%)의 순서를 보였다. 생선 가시는 

구개편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장난감은 주로 비강과 외이도에서 발견되었고, 곤충은 

거의 대부분이 외이도에서 발견되었다. 그 외 기타에 해

당되는 경우로는 솜, 거즈, 비누, 구슬, 면봉, 지우개, 말

은 종이, 스티로폴, 나무젓가락, 사탕봉지, 사탕, 돌, 의치, 

조개껍질 등 매우 다양하였다. 

 

외  상 

외상의 부위별 빈도를 보면 귀가 120명(68%)으로 

가장 많았고, 구강 27명(15%), 비강 및 안면부 17명

(10%), 인후두 4명(2%)이었다. 기타에는 두부외상이 



 
 
 
 
 
 
 
 
J Clinical Otolaryngol 1999;10:71-75 

 74 

포함되었다. 

외상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귀후비개나 젓가락 등의 막

대기 종류에 의한 것이 73명(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개가 귀를 후비거나 아이들이 귀에 넣고 장난을 치다

가 귀에 손상을 입거나 아이들이 입 안에 젖가락을 물고 

있다가 넘어지면서 구강에 손상을 입은 경우였다. 다음

으로 넘어지면서 귀나 안면부에 손상을 받은 경우가 31

명(18%), 주먹 등으로 맞아서 귀나 코, 안면부에 손상

을 받은 경우가 29명(16%), 부딪혀서 생긴 경우 15명

(8%), 교통사고 10명(6%), 압력상해(barotrauma) 8

명(5%) 등의 순이었다. 

 

응급실 처치 후 결과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리된 상황을 보면 더 이

상의 추적 관찰이 없었던 경우가 1,245명(52%)으로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는 귀나 두경부의 단순한 염증성 

질환으로서 연고지 관계나 외래 진료의 편리를 위해 환

자나 보호자가 원해서 가까운 1차 의원으로 보내진 경

우, 비출혈중 전기소작이나 화학적 소작으로 팩킹 없이 

지혈이 되거나 저절로 지혈이 되어 있었던 경우,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제거가 가능하였던 대부분의 이물의 경

우, 특별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추적 

관찰된 경우는 1,043명(44%)이었다. 진료 후 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80명(3.4%)으로 이 중 74

명(3.1%)은 이비인후과로 입원하였고, 타과로 입원한 

환자는 6명(0.3%)이었다. 

 

이비인후과 입원 환자 

이비인후과로 입원한 환자 74명을 진단명별로 살펴

보면 편도주위농양이 11명(1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식도 이물 9명(12%), 전정신경염 8명(11%), 돌

발성 난청 8명(11%), 수술후 출혈 8명(11%), 심경부 

감염 6명(8%), 급성 후두개염 6명(8%), 측두골 골절 

5명(7%), 메니에르병 5명(7%), 급성 인두편도염 4명

(5%), 벨 마비 2명(3%), 악성 종양 2명(3%)의 순이

었다(Fig. 3). 

 

고     찰 
 

응급실로 내원한 이비인후과 환자들의 비율은 전체 응

급실 환자의 2.44%로 이 비율은 Kim 등,1) Lee 등,2) 

Choi 등3)의 응급실 환자의 임상 보고와 비슷하였다. 먼

저 이비인후과 응급실 내원 환자의 요일별 분포에서 주

로 주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이비인후과 

응급 질환의 상당 부분이 낮시간 동안 종합병원 및 개

원가의 외래에서 처치되고 있으며, 외래 진료가 없는 주

말에 응급실을 통한 내원 환자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

각된다. 

질병별 분포에서는 염증성 이질환이 많은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Mark4)의 보고와는 일치하지만 Kim 등,1) 

Lee 등,2) Choi 등3)의 보고에서 비출혈 및 외상이 가

Fig. 3. Diagnosis of admitted 
patients. The most common di-
agnosis of admitted patients th-
rough emergency room is per-
itonsillar abs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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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염증

성 이질환의 대부분은 소아에서의 급성 중이염이 차지

하고 있었으며, 이는 Kim 등,1) Lee 등,2) Choi 등,3) 

Llyod5)의 보고와 일치했다. 이렇게 염증성 이질환이 타 

보고에 비해서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본원이 거주 

인구가 많은 대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

고, 젊은 부모들이 상기도 감염에 속발된 급성 중이염 환

아들을 시각에 관계없이 바로 병원 외래나 응급실로 데

리고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비출혈에서는 진찰 당시 명백한 출혈 부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도 상당수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비중격

전하방정맥총에서의 출혈이 비출혈 중에서 가장 많다

고 알려져 있으므로6) 명백한 출혈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의 상당수도 전비출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

된다. 

타 보고와 비교해서 또 특기할 점은 현기 환자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현기증을 주소

로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들의 진단적 인상은 본 연구에

서는 양성발작성체위성현기,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돌

발성 난청 등 네 가지에 국한되어 있는데, 응급실로 내원

한 현기 환자의 감별 진단이 거의 병력 청취 및 Dix-

Hallpike 검사를 포함한 진찰 소견에만 의존하게 되고,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의 응급 환자의 진료를 본원에서

는 전공의 1년차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의 진단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외래에서 전정기능검사 및 

청력검사 소견과 보다 경험이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의 

병력 청취 및 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하리라

고 생각된다. 

또 외상 환자의 비율이 Kim 등,1) Lee 등,2) Choi 등3)

의 보고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본원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원에서는 외

상 환자의 상당수를 성형외과와 구강외과에서 같이 담

당하고 있다는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외상

의 부위별 빈도에서 귀가 가장 많고 구강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에 노출되는 비부와 안면부

의 외상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 Lee 등7)의 보고와 차이

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구타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보다는 귀후비개 등에 의한 고막 및 외이도의 외상

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

각된다. 

 

요     약 
 

이상 1995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만 2년동안 

서울중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 총 97,388명 중 이

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환자 2,376명(2.44%)을 분석한 

결과 남녀의 성비는 55：45로 비슷하였으며 연령별로

는 0∼9세 사이가 45%로 가장 많았다. 계절별로는 봄

에 27.8%로 가장 많았으나 여름, 가을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겨울이 가장 적었다. 질환군별로는 염증

성 이(耳)질환이 40%로 가장 많았고, 염증성 두경부 질

환이 11%, 비출혈 11%, 이물질 10%, 현기 9%, 외상 

7%의 빈도를 보였다. 염증성 이질환은 급성 중이염이 

9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염증성 두경부 질

환은 급성 인두편도염이 70%로 가장 많았다. 이물은 인

후두의 생선 가시가 36%, 외상은 귀후비개 등에 의한 

귀의 외상이 41%, 현기는 양성발작성체위성현기가 66%

로 가장 많았다. 응급실 환자의 입원률은 3.1%였으며, 

이 중 편도주위농양이 15%로 가장 많았다. 
 

중심 단어：응급 환자·이비인후과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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